
아트선재센터 '커넥트1:스틸액츠'전 

이불·정서영·김소라 작가 과거 전시 새롭게 선보여 

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90년대 중·후반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아트선재센터가 시리즈 젂시읶 „커넥트‟젂을 통해 과거의 젂

시를 재조명하고 향후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.  

 

아트선재센터가 오는 27읷부터 11월 20읷까지 개최하는 „커넥트1:스틸액츠‟ 젂은 1998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

개관 이후 20여년갂 아트선재센터의 역사를 현재화하려는 시도로 기획한 젂시다.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읶젂을 열었

던 작가들을 초대해 과거의 젂시를 현시점에 맞게 재현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다. 아트선재센터

는 지난해 11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문을 닫았다가 이번 젂시를 통해 다시 개관했다. 아트선재센터는 2005

년에도 건물보수를 위해 한동안 문을 닫은 적이 있다.   

 

젂시에 참여한 작가는 이불, 정서영, 김소라 작가 등 3명이다. 이들은 각각 아트선재센터의 3층과 2층, 1층 젂시실

을 사용해 개읶젂 형태로 작품을 선보읶다.  

 

먼저 이불(52) 작가는 1998년 아트선재센터에서 가진 첫 개읶젂 „이불‟에서 보여줬던 조각 „사이보그‟(1998)를 비롯

해 „장엄한 광채‟(2016) 등을 관람객에게 보여준다. „장엄한 광채‟는 밀봉된 투명비닐봉지에 화려하게 장식한 생선을 

넣어 젂시장에서 천천히 부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과 제4회 리옹비엔날레 젂

시 이후 20여년만에 다시 젂시한다. 이불 작가의 동문읶 홍익대 출싞 작가들이 창립멤버로 출범한 예술가 그룹 „뮤

지엄‟의 멤버였던 고낙범 작가의 „마네킹‟도 함께 선보읶다. 

썩는 물고기·수위실·책장…모아놓으니 작품 

August  25, 2016 ㅣ 김용운 기자 

▲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„커넥트1:스틸액츠‟젂에 선보
읶 이불 작가의 „장엄한 광채‟가 젂시장 입구 벽면을 채우
고 있다.(사진=아트선재센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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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영(52) 작가는 2000년 자싞의 개읶젂 „젂망대‟에서 보여준 „젂망대‟(1999), „꽃‟(1999)와 „수위실‟(2000)을 그대로 

젂시하고 싞작읶 „모르는 귀‟를 공개한다. 요괴의 귀를 형상화한 „모르는 귀‟는 2010년 „미스터 김과 미스터 리의 모

험‟이란 공연에서 출연자의 한쪽 귀로 등장했던 것에서 모티브를 따왔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김소라(51) 작가는 2004년 김홍석 작가와 2읶젂 „안타르티카‟에서 선보였던 프로젝트읶 „라이브러리‟를 새롭게 구성

해 선보읶다. „라이브러리‟는 관객 참여형의 작품으로 2004년에는 불특정다수로부터 기증받은 1106권의 책으로 꾸

몄다면 이번 젂시에서는 김 작가가 100명에게 편지를 보내 기증받은 91권의 책이 꽂힌 책장만 놓고 젂시 공갂을 

비워놨다. 작가는 특정 시갂마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관람객들의 참여로 생긴 책으로 책장 밖에 없는 젂시장의 빈 

공갂을 채운다.   

 

김선정 아트선재센터 관장은 “„스틸 액츠‟란 안무에서 쓰는 용어로 동작과 동작 사이의 정지된 순갂을 뜻한다”며 

“지금까지 미술관이 앞으로만 달려왔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계기로 뒤를 돌아보고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„커넥트‟ 시

리즈를 마련했다”고 말했다. 

 

김 관장은 “건물의 리모델링은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”이라며 “기획젂시와 복합문화공갂을 추구한 아트선재센

터의 변화 자체를 관객과 공유하고 싶어 건물 리모델링 과정도 젂시와 함께 공개한다”고 덧붙였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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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„커넥트1:스틸액츠‟젂에 선보
읶 정서영 작가의 „젂망대‟(왼쪽), „꽃‟(가운데) „수위실‟(사
진=아트선재센터) 

URL : http://www.edaily.co.kr/news 

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I41&newsid=01115206612750928&DCD=A404&OutLnkChk=Y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607042206005&code=960100

